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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중심의 한국 AI로봇 생태계 분석

Analysis of Korea’s AI Robot Ecosystem with a Focus on Humanoids

원용숙 	 (Y.S. Won, wys@etri.re.kr)		  기술경제연구실 책임기술원

This study analyze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strategic trajectory of Kore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robotics ecosystem. The analysis identified four major types of actors: AI platform-
driven, vertically integrated, robot body-specialized, and robot AI-focused. This ecosystem is 
shaped by a complementary structure in which the capital and system integration capabilities of 
large corporations interact with the specialized technologies of smaller firms and research-based 
startups. This cooperative configuration has been supported by national efforts to strengthen AI– 
robot convergence and establish a foundation for collaborative innovation. The analysis revealed 
that Korea̓ s robotics industry is transitioning from hardware-centered development to intelligence-
centered integration, emphasizing the linkage between data, learning, and operation across 
hardware and software. Specialized robotics firms are advancing in areas such as actuation, 
mobility, and control, whereas major enterprises are reinforcing their AI and software capabilities 
to achieve full-stack competitiveness. To enhance global competitiveness, Korea should promote 
open innovation across industrial and research domains, support the development of robot-
oriented foundation models, and expand its shared data and simulation infrastructure. Building a 
cooperative ecosystem that integrates platforms, intelligence, and physical systems is essential for 
establishing a sustainable and globally competitive AI robotics industr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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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서론

AI와 로봇의 융합은 멀티모달 모델의 발전과 물

리적 세계와의 결합을 가속하는 로보틱스 기술 진

전으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1]. 로봇은 단

순한 자동화 기계를 넘어, 물리적 환경을 학습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로 진화

하면서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변화를 촉발하고 있

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개방형 플랫폼 중심의 민간 

주도형 모델과 정부 주도의 체계적 추진 전략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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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HW 기반의 전신형 개발로부터 시작되었다. 

KAIST 오준호 교수팀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

여 2004년 한국 최초로 이족보행에 성공한 휴머노

이드인 휴보(HUBO)를 개발했다. 한국과학기술연

구원(KIST)은 네트워크 기반의 HRI(Human-Robot 

Interaction) 실험용 휴머노이드 마루(MAHRU)와 아

라(AHRA)를 공개하며 전신형 휴머노이드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이보다 앞선 2002년 개발된 상체 중

심의 센토(Centaur)는 국내 최초의 인간형 로봇 연

구로 평가되고 있다. 2006년 이후 생산기술연구원

(KITECH)의 에버(EveR) 시리즈를 비롯해 이 시기에

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을 중심으로 이족보행 

로봇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2010년대 연구형 로봇 기술은 상당한 성숙도를 

보였고, 2015년 휴보가 DARPA 로보틱스 챌린지

에서 우승1) 하면서 국내 연구수준은 국제적으로 입

증되었다. 이후 국민대학교의 록(ROK)-3, 서울대학

교의 토카비(TOCABI) 등이 공개되었으나, 주로 학

술‧실험 목적에 활용되며 상용화로 직접 이어지지

는 않았다[5,6].

같은 시기 전신형 로봇 연구는 다소 정체되는 양

상을 보인 반면, 네이버의 앰비덱스(AMBIDEX, 양

팔), KISTAR Hand, Simlab Allegro Hand, ETRI Grip-

per 등 부분형 모듈(팔‧손) 중심 기술개발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는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유용한 작

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교한 조작 능력이 국제

적으로 병목 기술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7]. 더불

어 전신형 대비 비용‧설계 유연성 면에서 모듈 연

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과 당시 높은 개발 비용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상용 시장이 부재했던 점도 전신형 로봇 연구의 확

1) � DARPA Robotics Challenge DARPA 우승을 계기로 
DRC-HUBO로 불리고 있다.

해 AI로봇 생태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휴

머노이드 분야는 AI 지능, 제어, 센싱, 부품 등 핵심 

기술이 집약되는 영역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와 연구가 집중되면서 각국 로봇 전략의 핵심 축으

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산업용 로봇 보급률 세계 1위라는 제조 및 

자동화 역량 기반을 보유하고 있지만, AI로봇, 특히 

휴머노이드 분야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후

발주자 위치에 있다[2]. 최근 5년간 피지컬 AI 및 휴

머노이드 관련 특허 건수를 보면 중국 5,688건, 미국 

1,483건에 비해 한국은 368건에 그쳐 격차가 뚜렷

하다[3]. 다만, LG전자가 휴머노이드 관련 특허 보

유 순위 3위에 오르는 등 일부 기업의 경쟁력이 상

승하고 있다[4]. 

삼성‧네이버 등도 전략적 투자를 통해 본격적으

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기술개발과 생태계 확장의 

변곡점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AI로

봇 생태계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새로

운 성장 경로를 모색할 수 있는 전환점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한국 AI로봇 생태

계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정책적‧산업적 측면 모두에서 필요

하고 중요한 작업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AI로봇 생태계를 분석의 틀로 삼아, 휴머노이드 로

봇 중심의 발전 과정과 기업 전략, 거버넌스 구조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국내 생태계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한국 AI로봇 생태계 특징

1. 한국 휴머노이드로봇 발전 과정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는 2000년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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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더디게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020년대 들어 LLM(Large Language Model), 

VLM(Vision-Language Model) 등 파운데이션 모델이 

확산하였다. 로봇 분야에서도 AI가 물리 환경의 데

이터를 학습하여 행동으로 연결하는 피지컬 AI 개

념이 부상하면서 로봇 경쟁력은 기계적 정밀도에서 

지능적 자율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LG, 삼성, 네이

버 등 국내 대기업은 자사 AI 기술을 로봇에 접목하

며 휴머노이드 연구를 포함한 상업적 활용 가능성

을 단계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최근 2024년 이후, AI 기술의 성숙과 더불어 제

조업, 물류, 서비스업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로

봇 활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 중심의 전신형 휴

머노이드 개발이 재개되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의 RB-Y1, 에이로봇의 앨리스(ALICE), 로브로스의 

이그리스(IGRIS) 등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국내 휴

머노이드 연구개발 패러다임은 초기 HW 중심에서 

AI‧SW‧플랫폼을 통합한 상용 모델 지향으로 전

환되고 있다(그림 1). 

2. 한국 AI로봇 생태계 구조

 

국내 AI로봇 생태계는 정부의 정책적 견인 아래, 

대기업의 자본‧플랫폼과 전문기업의 특화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독특한 협력 구조를 특

징으로 한다.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는 ‘K-휴머노이드 연합’을 

출범시켜 분절적으로 발전해 온 국내 로봇 기업 간

의 협력을 촉진하고 HW-SW 융합을 유도하고 있다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 AI’ 원천기술 확

보를 위한 대규모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같

은 해 9월에는 피지컬 AI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목

표로 국내외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9,10]. 이러한 정책

적 추진은 산업 기반을 다지고 생태계 내 협력적 거

버넌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AI로봇 기업들의 사업 모델은 과거 HW 단

품 판매 중심에서 AI 기반의 통합 솔루션 및 플랫폼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 생태계의 가장 특징

적인 것은 대기업의 본격적인 로봇산업 진출이다. 

그림 1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기술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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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은 로봇 전문기업에 대한 M&A와 전략적 

투자‧제휴를 통해 핵심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인수, 현대자동

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LG전자의 로보티즈

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대표적 사례로, 이들은 HW 

기술력을 조기에 선점하여 자사 AI 및 SW 역량과 

결합하고 있다.

HW 제조 중심 로봇 기업들은 단순 성능 개선을 

넘어서 AI와 SW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

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에 AI 비전과 강

화학습을 탑재한 다트 스위트(Dart Suite)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전환하였고, 뉴로메카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으로 단품 판매에서 구독형 판매로 사

업모델을 전환하였다. 이는 솔루션 기반의 정기적 

수익 창출을 통해 HW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지속

적 서비스 제공과 정기적 수익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AI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의 로

봇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네이버, KT와 같

이 AI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들은 로봇OS 개발과 배

포, 통신망 기반 로봇 통합 플랫폼을 통해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AI 전문기업들은 비전‧언

어‧자율주행 등 특화된 지능 모듈과 RFM(Robot 

Foundation Model)을 통해 로봇 제조사와 협력을 확대

하고 있다. AI 플랫폼 및 전문기업들이 로봇 생태계

에 진입하면서 산업 구도가 단순 HW 중심에서 플

랫폼-지능 통합형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해 보면, 국내 AI로봇 기업들

은 기술스택과 사업전략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할 수 있다. 

• �AI 플랫폼 주도형은 LLM‧클라우드‧로봇

OS 등 AI 인프라를 제공하며 로봇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 �수직통합형은 그룹 내 반도체‧배터리‧센서 

등 자사 역량을 결합해 AI 모델부터 HW‧서

비스까지 풀스택(Full-Stack) 구축을 지향한다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다).

• �로봇바디 전문기업은 구동기‧센서‧제어 알

고리즘 등 HW 모듈‧제어 기술을 중심으로 

B2B 또는 완제품을 생태계에 공급한다. 

• �로봇AI 전문기업은 언어‧비전, 감성‧대화, 

자율주행, RFM 등 AI SW 기술을 핵심 역량으

로 생태계의 지능화를 촉진한다. 

국내에서는 AI 플랫폼 주도형과 수직통합형이 주

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반면, 로봇바디 전

문기업과 로봇AI 전문기업은 강소기업 위주로 성장

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

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대기업은 재무적 안정성과 공급망‧양산 경쟁력

을 기반으로 생태계 주도권을 행사하지만, 원천기

술 독자개발과 내재화의 구조적 한계와 글로벌 경

쟁 압력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전문기업과의 전략

적 협력을 통해 기술 공백을 보완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며, 장기적으로 기술리더십을 강화하려 한다. 

로봇 전문기업들은 특정 기술 영역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R&D 비용 부담과 시장 판

로의 한계로 인해, 대기업과 협력하며 안정적 수익 

기반 및 시장 접근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AI로봇 

생태계에서 약진하고 있는 대학 연구실 기반 스타

트업은 우수한 인력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한 

기술 실험과 응용을 전개하지만, 상용화 경험 부족

과 시장 검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대기

업과의 네트워크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AI로봇 생태계는 대기업의 자본‧

공급망과 전문기업‧스타트업의 기술 특화 역량이 

상호 보완적으로 맞물리며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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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선 네이버가 유일하다. RFM 자체는 아직 확보

하지 못했으나, LLM‧비전‧클라우드‧디지털트

윈‧로봇OS 등 휴머노이드 구현에 필요한 핵심 원

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네이버는 2010년대 초부터 R&D 자회사인 네이

버랩스를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구현을 위한 기술 

생태계를 자체 구축하며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다. 

매핑‧양팔‧드로잉‧웨어러블 로봇까지 다양한 

형태와 목적의 로봇을 개발한 데 이어, 이를 실제 공

간에 적용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13]. 

네이버는 ARC(AI-Robot-Cloud) Mind 기반의 AI 

플랫폼을 중심으로 로봇 생태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물류센터나 공장과 같은 제한된 공간이 아니

라 실제 생활 공간에서 사람과 로봇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복잡한 모터‧센서 제어 코

딩 없이도 로봇 전용 웹 API를 활용해 주문‧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어, 더 많은 개발자

의 로봇 생태계 참여가 가능하다. 

검색창 너머의 물리적 공간에서 AI와 로봇을 연

결하는 ‘로봇 플랫폼 리더’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체 플랫폼을 중심으로 국내외 주요 기업‧

연구기관과 개방적 협력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하드웨어‧센서‧실증 분야에 강점이 있는 파트너

들과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표 1).

네이버는 생태계 전략과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플

랫폼 주도형에 속하지만, 기술 관점에서는 LLM–비

협력적 구조는 개별 기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생태계 전반의 완결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다. 

III.	AI로봇 생태계 유형별 기업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AI로봇 생태계는 ▲

AI 플랫폼 주도형, ▲수직통합형, ▲로봇바디 전문

기업, ▲로봇AI 전문기업으로 구분된다. 본 장에서

는 이러한 유형 구분을 토대로 대표 기업들의 사업

전략과 기술스택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1. AI 플랫폼 주도형 기업

AI 플랫폼 주도형은 자체 보유한 AI 모델, 클라우

드, 로봇OS 등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개방형 생

태계를 구축하며, 자사의 AI와 데이터 처리 능력을 

기반으로 로봇 생태계의 OS 또는 인프라 공급자로 

자리매김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글은 AI 플랫폼 주도형 대표적 글로벌 기업으

로, VLA(Vision-Language-Action) 모델을 제시하며 로

봇 지능 확장의 방향을 보여주었다[11]. 엔비디아는 

Omniverse 기반의 Isaac Sim으로 ROS2 기반 개발‧

검증 파이프라인을 제공하여, 로봇 연구자와 기업

이 가상환경에서 학습‧시뮬레이션‧테스트를 통

합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12]. 한국의 대

표적인 AI 플랫폼 주도형 기업은 네이버이다. 

1.1 네이버 

사업전략

네이버는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의 ‘Human-

oid 100’ 보고서에서 ‘AI로봇 제공자(The Enabler)’로 

선정된 바 있다(2025년). 로봇 기술을 뒷받침하는 반

도체,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등 국내 기

업이 여럿이 포함되었지만, 휴머노이드 기술 분야

표 1  네이버 주요 협력 파트너

구분 협력 파트너 협력 분야

AI 기술
RIVER(사족보행로봇) 실외공간데이터 확보 

LG전자(서비스로봇) HW·실증공간 확보 

ARC

ADLINK(HW 플랫폼) 로봇 운영환경 구축 

삼성전자(SoC·센서) 로봇엣지컴퓨팅 개발 

MIT(로봇 HW) 이족보행로봇 개발 

출처  본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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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영체계–클라우드–실증–로봇 바디까지 확보하

여 수직통합형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기술 역량 대

부분을 자체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네이버

가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통합형 기술 생

태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스택

• AI 모델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LLM 하이퍼클로바X(Hy-

perCLOVA X)를 중심으로, ARC 기반 통합지능 플랫

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3D 비전 분야에서는 메타의 

크로코(CroCo) 등 업계 연구결과와 더스터(DUSt3R)

와 같은 자체 성과를 활용하고 있다.

하이퍼클로바X는 2023년 공개된 한국어 중심 

LLM으로, 대규모‧실시간‧경량형 등 용도별 모델 

계열을 통해 다양한 응답 특성과 경량화 옵션을 제

공하며, 지시 이해‧작업 계획‧서비스 오케스트레

이션 등 언어 기반 계층을 지원한다[14]. 기업의 데

이터 결합‧튜닝을 위한 개발도구인 클로바 스튜디

오(CLOVA Studio)와 모델‧임베딩 API가 제공되어 

로봇과의 자연어 기반 상호작용 및 지능형 서비스 

구현에 활용된다. 

크로코는 Cross-view Completion 기법에 기반한 

3D 비전파운데이션 모델로, 다중 시점 이미지를 활

용해 스테레오 복원 및 공간인식을 강화한다(2022

년)[15]. 이를 기반으로 한 후속 연구인 더스터는 

End-to-End 방식으로 3D 복원 및 환경 재구성을 수

행하며, Sim-to-Real 전이와 복잡 환경 재구성에 적

합한 모델로 제안되었다(2024년)[16].

• 데이터-학습-운영

네이버의 AI 모델이 로봇의 인지‧판단 계층을 

담당한다면, 이를 실제 공간에서 다수 로봇에 적용

하고 데이터–학습–운영을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축

은 ARC 통합 운영 계층이다. ARC는 네이버 AI로봇 

기술스택의 핵심으로 수많은 로봇의 두뇌와 눈이 

되는 클라우드 기반의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

템이다. 다수 로봇이 로컬 5G로 센서데이터를 ARC

로 송신하면, 디지털트윈 기반의 지도로 동기화‧

관제가 이루어진다. 이 데이터는 다시 ARC의 학습

과 제어로 환류되어, 데이터–학습–운영이 하나의 순

환적 구조를 이룬다. ARC는 단순한 중간 계층을 넘

어 AI–로봇–인프라를 연결하는 운영 중심 허브 역할

을 수행한다[17]. 

-�ARC Eye(위치‧공간인식)는 디지털트윈과 센서 

데이터를 결합해 로봇의 현재 위치를 파악한다.

-�ARC Brain(경로‧임무계획)은 로봇의 두뇌로 로

봇의 이동 경로와 임무 순서를 실시간 계획‧제

어한다. 

-�ARC Mind(제어‧인지‧이동)는 웹 기반 로봇OS

로 웹 개발자의 로봇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 ARC 인프라 · 실증 계층 

네이버는 ARC가 실제로 작동하는 로봇바디와 실

증 환경을 구축해 왔다. 앰비덱스, 루키(Rookie, 자율

주행 서비스로봇), 로보포트(Roboport, 로봇전용 엘리베

이터), 알트(ALT, 도로 자율주행 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자체 개발하고, 1784 사옥을 대규모 테스트

베드로 삼아 약 100대의 루키를 동시 운영하고 있다. 

로봇 자체에는 고가의 두뇌를 탑재하지 않는 브레인

리스(Brainless) 전략을 채택하여, 로봇 단말 경량화와 

설계 효율화, 지능 확장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2. 수직통합형 기업

대기업 중심의 수직통합형 기업은 자체 AI 모델

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풀스택 기술 내재화를 지향

한다. 부품, HW, SW, 서비스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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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내부화하고, 전략적 투자와 M&A를 통해 부족

한 기술을 보완하며 시장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특

징적이다. 이들은 방대한 데이터, 자본, 글로벌 공급

망을 활용해 통합적인 로봇 생태계를 구축한다. 한

국 AI로봇 생태계에서 대표적인 수직통합형 기업은 

LG전자와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엑사원(EXAONE), 가우스(Gauss)와 같

은 자체 LLM과 비전 AI 기술을 로봇에 적용하고 있

다. 로봇 제어 SW와 DQ-C, 엑시노스(Exynos) NPU 

등 AI 반도체까지 자체 개발하며 기술 포트폴리오

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로봇 HW와 지능을 

아우르는 수직통합형 구조를 강화해 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LG와 삼성 등 대기업의 적극적

인 참여가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국내 AI로봇 생태

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1 LG전자 

사업전략

LG전자는 가전 사업에서 축적한 사용자 데이터

와 그룹사의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서비스 로봇 시

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확

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가정용 휴

머노이드 로봇 개발 본격화를 선언하고, 공감지능 

(Affectionate Intelligence) 비전 아래 고객의 AI 경험을 

다양한 생활 공간으로 확장하는 ‘경험 중심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18]. 

LG전자의 로봇 전략은 그룹 내 수직계열화된 역

량을 외부 파트너와 공유‧공급하는 동시에, 전략

적 지분투자와 인수를 통해 핵심 기술을 내부화하

는 이중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LG이

노텍, LG에너지솔루션, LG유플러스, LG CNS 등 

그룹사의 역량을 Q9 플랫폼과 연결하여 풀스택 구

조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 기술은 에이봇, 피규어AI, 

옵티모스 등 글로벌 기업에도 공급하면서 그룹 차

원의 공급망 경쟁력과 LG 로봇 생태계 확장 가능성

을 높이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베어로보틱스 지분 인수(51%)로 서

비스 로봇의 SW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로보티즈와

는 지분 투자(7.4%)를 기반으로 액추에이터 등 HW 

핵심 부품 협력을 강화하며 사업 역량을 내재화하

고 있다. LG CNS–Skild AI는 산업용 AI‧휴머노이

드 로봇 솔루션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며, 글

로벌 AI 기술을 접목하는 개방형 생태계 확장도 병

행 중이다(표 2).

기술스택

• AI 모델

AI 모델 측면에서는 자사 LLM인 엑사원을 기반

으로, 멀티모달 지능을 구현한 Q9 플랫폼을 중심에 

두고 있다. 2025년 7월 공개된 엑사원 4.0은 이전 버

전(3.5)과 엑사원 Deep의 장점을 통합해 장문 추론‧

멀티모달 이해를 강화한 것으로 소개되었다[19]. 

Q9은 LG전자가 개발한 이동형 로봇 AI 브레인이

자 플랫폼으로 음성‧영상‧이미지 인식과 감정 표

현, 자연어 기반의 추론‧계획을 수행한다. 이를 통

해 단순한 명령 수행을 넘어, 사용자의 상황과 감정

표 2  LG전자 주요 협력 파트너

내부자원 외부 파트너 협력 방식

LG CNS(시스템통합) Skild AI 

기술협력 LG전자(AI·클라우드) KIST, MS Azure 

LG전자(물류 솔루션) 로지스밸리

LG U+(AI 에이전트) 에이봇

LG 
기술제공

LG이노텍(비전·모터)
피규어AI, 유니트리, 
보스턴 다이나믹스

LG엔솔(배터리) 옵티모스

- 베어로보틱스 지분인수(51%)

- 로보티즈 지분투자(7.4%)

- 엔젤로보틱스 지분투자(6.4%)

출처  본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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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응하는 상호작용형 로봇으로 작동한다. 

• 데이터-학습-운영

LG전자의 강점 중 하나는 가전‧스마트홈 기기

에서 수집되는 대규모 사용자 데이터와 B2B 현장에

서 운용되는 서비스 로봇 데이터를 통합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Q9 SDK와 오픈 API를 제공하여 

외부 개발자 생태계를 유입하는 한편, MS Azure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학습 환경을 병행하며 로봇 지

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시스템 SW는 ROS2 기반 SDK와 Q9 OS를 중심

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기존 CLOi 서비스 로봇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로봇 HW 및 부품 

LG는 그룹 차원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핵심 부품

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및 3D 비전 센싱 기술을, LG에너지솔루션은 

고밀도 배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분을 확보

한 로보티즈로부터 액추에이터와 엔젤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B2B 영역에서 검증된 CLOi 서비스 로봇을 B2C 

시장에서 가사 해방형 홈 로봇, 휴머노이드로 확장

을 꾀하고 있다. 다만, CES 2025에서 공개한 바퀴형 

로봇 Q9 홈 허브를 통해 B2C 가정용 시장으로 확장

을 계획했으나, 최근 휴머노이드의 등장으로 높아

진 최근 휴머노이드의 등장으로 높아진 소비자 기

대치를 고려하여 팔을 갖춘 휴머노이드형 AI 집사 

로봇으로 개발 방향을 전환했다[20]. 

2.2 삼성전자

사업전략

삼성전자의 가장 큰 특징은 부품–제조–서비스까

지 아우르는 수직계열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삼

성전기(부품‧센서), 삼성SDI(배터리), 삼성SDS(로봇 

솔루션‧플랫폼) 등 그룹사 역량을 연계해 로봇 생태

계 내 주요 요소를 내부적으로 공급‧통합할 수 있

으며, 이는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내부역량을 토대로 삼성은 2024년 CEO 

직속 미래로봇추진단(Future Robotics Office)을 신설

하고, 2025년 2월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35%

를 확보해 최대 주주로 편입하면서 휴머노이드 

HW 내재화하고, 제조‧양산 체계와 결합한 스케일

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21]. RFM 분야 인재채용

과 서울대 AI 연구센터‧Skild AI 등과의 협력을 기

반으로 독자적인 로봇지능 개발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표 3). 

삼성은 자사의 모바일‧가전, 연구개발 조직, 제

조‧유통망, 글로벌 공급망, 최종소비자 채널에 이

르는 전 주기적 자산을 기반으로, 로봇 생태계에서 

‘기술 공급자이자 수요자’라는 이중적 위치를 강조

한다. 

이를 통해 독자적인 수직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향후 로봇산업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겠

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네이버와 LG 대비 시장 진입은 다소 늦었으나, 

강력한 HW 내재화 기반과 글로벌 공급망을 토대

표 3  주요 협력 파트너

협력 파트너 협력 분야 협력 방식

삼성전기 부품·센서

내부자원 삼성SDI 배터리

삼성SDS 로봇 솔루션·플랫폼

서울대 AI 연구센터 RFM·Sim-to-Real 

기술협력MS Azure 클라우드 AI 연계

Skild AI RFM 협력

레인보우로보틱스 휴머노이드 HW 기술확보

출처  본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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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쟁사 추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스택

• AI 모델

삼성전자의 로봇 AI 기술은 자사의 AI 언어모델 

가우스를 중심으로 온디바이스 지향의 LLM 라인

업을 전개하고 있다. 가우스는 2024년 2세대 버전

이 공개되었다[22]. 2025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AI

로봇 볼리(Ballie)에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 데이터–학습–운영

삼성은 SmartThings를 중심으로 한 멀티디바이스 

데이터 생태계와 Exynos‧NQ AI 등 온디바이스 연

산 자원, 그리고 SDS의 AI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학습–운영 전 주기를 포괄하는 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23].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보행‧매니퓰레이션 제어 

기술은 이러한 그룹 내 AI‧SW–로봇 융합 구조의 

실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로봇 HW 및 부품 

2025 CES에서 공 모양의 서비스 로봇 볼리 업그

레이드 버전(프로젝터/스피커 통합 등)이 소개된 바 있

으며, 레인보우로보틱스 편입을 기반으로 보행‧팔 

등 HW 내재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폼팩터 개발역량을 바탕으로 여러 직무에 투

입 가능한 휴머노이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24]. 

3. 로봇바디 전문기업 

로봇바디 전문기업은 HW와 제어 중심의 전신형 

플랫폼에 특화된 전통적인 로봇 기업으로, 액추에

이터‧감속기 등 핵심 모듈 기술에 강점이 있다. 글

로벌 수준의 협동로봇 역량을 보유한 두산로보틱스

를 비롯해 전신형 액추에이터, 감속기 등 HW 개발

역량을 갖춘 레인보우로보틱스, 에이로봇, 로브로

스, 로보티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완제품 판매와 더불어 핵심 모듈 및 부

품을 타 로봇 기업에 공급하는 B2B 모델을 병행하

고 있으며, ROS‧ROS2 표준 OS 채택과 엔비디아 

Isaac Sim, GROOT 등 개발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

발 효율성과 생태계 호환성을 확보하고 있다. 독자

적인 풀스택 개발보다 검증된 글로벌 LLM을 특정 

서비스에 맞게 파인튜닝하는 방식으로 개방형 생태

계에 참여하여 자사의 HW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가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SW‧AI 역량뿐만 아니라 로

봇의 물리적 완성도를 좌우하는 전신형 HW 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빠르게 핵심 플레이어로 부

상하고 있다. 

국내 로봇바디 전문기업들의 공통적 특징은 자체 

AI 모델이나 클라우드 플랫폼은 부재하지만, HW

와 부품 내재화에 강점을 지니며, 외부 파트너십을 

통해 생태계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고 시장 선점을 위한 전

략적 투자 국면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연구개발 및 

생산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단기 수익성 악화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 전신형 HW 전문기업

은 대기업과의 실증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 4). 

3.1 두산로보틱스 

사업전략

협동로봇 국내 1위 기업으로서 HW 제조사를 넘

어 지능형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25]. 

‘Practical Humanoids 2025+’ 전략을 통해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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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로봇 최고기업 달성 목표를 공식화했으며, 협동

로봇에 AI 비전 기술을 접목한 개방형 SW 플랫폼 

Dart Suite를 통해 로봇 보급을 넘어 솔루션 기반의 

서비스로 수익 모델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26].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사

와의 호환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로봇 보급과 솔루

션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고 있다. 

시장 성장 둔화와 연구개발 비용 등으로 인해 

2025년 2분기 영업손실은 156억 원을 기록했다

[27]. AI‧SW‧휴머노이드 중심의 R&D 개편을 통

해 효율성보다는 속도를 우선하며 그룹 차원의 자

원을 집중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수익성 악화가 지

속되고 있으나, 이는 글로벌 로봇‧AI 경쟁 구도에

서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

로 여기고 있다. 

2025년 7월에는 미국 로봇 솔루션 엔지니어링 기

업 원엑시아를 인수하는 등 두산그룹은 미래 성장 기

반 마련 차원에서 전략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28]. 

기술스택

두산로보틱스는 그동안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

기보다는, OpenAI API 등 외부 AI 모델을 활용해 협

동로봇 기능을 확장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29]. AWS와 공동 개발한 음성인식 기반 ‘Voice 

to Real’ 솔루션과 엔비디아와 협력한 시뮬레이션‧

제어 솔루션 등을 통해 외부 AI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다. 

3D 비전 솔루션은 자체 개발보다는 AiV 같은 전

문기업과 협력하여 3D 비전 카메라‧스캐닝 시스

템을 로봇에 장착해 자율 객체 인식, 매핑, 정밀 검

사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학습 플랫폼과 시스템 SW는 자체 개발한 개방형 

플랫폼 Dart Suite를 기반으로 제어‧운용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실행과 

제어 효율을 높이고 있다[30].

로봇바디는 산업용 협동로봇 중심으로 설계되

고 있으며, HCR-A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다관절 협동로봇을 활용한 멀티암 동적 조작 엔진

(Multi-Arm Dynamic Manipulation Engine)을 공개해 여

러 로봇 팔이 동시에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확장하였다. 이미 GM, Danone, Heineken, Royal 

Mail 등 글로벌 기업이 도입해 기술 신뢰성을 확보

하고 있다. 

3.2 레인보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보행 로봇 휴

보 연구진이 2011년 설립한 기업으로, 협동로봇‧

이동형 양팔 휴머노이드 등 로봇 플랫폼과 핵심부

품 내재화에 강점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협동로봇 

RB 시리즈와 이족보행 로봇 RB-Y1을 상용화하고 

있으며[31], 2026년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산업 현

장 적합성을 강화한 RB-Y2를 준비 중이다[32].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가장 큰 특징은 삼성전자와

의 전략적 결합이다[33]. 삼성은 AI‧반도체‧디스

플레이 등 자사 AI로봇을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로봇 

플랫폼과 접목하여 로봇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입장에서 삼성의 인수는 대규모 

R&D 투자와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활용이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체 부품 내재화와 

결합해 양산 체제 전환 및 로봇 플랫폼화가 가능해

진다.

표 4  HW전문-대기업 협력 파트너

구분 협력 파트너 실증 분야

레인보우 삼성전자 제조공정, 무인공장 구현

에이로봇 HD현대미포 조선업체 용접 휴머노이드

로브로스 GS리테일 F&B 매장, 리테일 현장 

로보티즈 CJ대한통운 상품 포장 및 분류 자동화 

출처  본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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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술스택은 HW 내재화와 

제어SW 중심으로 구성된다. 액추에이터, 인코더, 

브레이크 등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모듈화하여 

가격경쟁력과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고 있

다. ROS2 기반 제어 SW와 SDK를 통해 연구‧산업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 제품 RB-Y1은 

양팔 7자유도(DoF)와 모바일 베이스 구조를 갖추고 

있다. 

자사 차원의 대규모 AI 모델이나 전용 클라우드 

학습플랫폼의 공개 정보는 제한적이며, 데이터 활

용은 원격조정(tele-op) 및 엔비디아 Isaac Sim 등 범

용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과의 결합을 통해 AI‧반도체‧제조 역량과 

통합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레인보우로보틱

스는 HW 바디‧부품 내재화를 기반으로 플랫폼화

를 지향하는 국내 로봇바디 전문기업의 특징을 보

인다. 

3.3 에이로봇

에이로봇은 국내 스타트업 기업 가운데 범용 휴

머노이드 개발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 기업으로, 이

족보행 로봇 엘리스(ALICE)와 생활형 로봇 에이미

(AiMY) 등을 공개하며, 연구‧산업 시장으로의 진입

을 시도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초기 파트너인 에이

로봇은 엘리스 개발에 GR00T 및 Isaac Sim을 연계

함으로써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동적 보행, 전신 협

응 제어 등 핵심 알고리즘의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34]. LG유플러스와 협력해 5G‧클라우드 기반 서

비스 실증도 추진하고 있다. 감성‧언어 기반 AI와 

모션 제어를 융합하는 점이 특징으로, HRI에 특화

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자체 액추에이터를 포함한 로봇 관절 모듈을 개

발해 구동계 성능 최적화와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경량화된 프레임과 배터리 관리 시스템, 다

중 센서를 통합하는 전신 HW 설계를 통해 휴머노

이드 구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35].

사업적으로는 연구‧B2B 시장 공략을 우선 전략

으로 삼아, 개발된 시제품을 대학이나 연구소에 연

구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거나, 대기업과의 실증 프

로젝트를 통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에는 엘리스 4를 공개하며 보행‧조작 성능과 AI 연

계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36]. 

3.4 로브로스

로브로스는 서비스형 휴머노이드 이그리스 시리

즈를 통해 복잡한 비정형 서비스 환경에서 유연하

게 대응 가능한 전신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37]. 

강화학습과 모방학습 기반의 자체 알고리즘을 활용

해 보행과 조작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자체 로

봇 제어 OS를 보유하여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범용 액추에이터를 활용하되, 음료 제조, 물품 정

리 등 특정 서비스에 최적화된 팔과 그리퍼, 이동 플

랫폼의 자체 설계‧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스

틱벤처스 등으로부터 누적 6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여 상용화 기반을 마련했으며, 서비스업‧리

테일 분야의 자동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AI로봇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38].

3.5 로보티즈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제어기 등 핵심 부품 내

재화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 제

품인 다이나믹셀(DYNAMIXEL) 스마트 액추에이터

는 글로벌 연구‧교육 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용‧교육용 로

봇에서 서비스 로봇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세미 휴머노이드 AI 워커(AI Worker)와 자율주행 로

봇 일개미 등을 선보이고 있다[39]. 

기술적으로는 ROS/ROS2 기반의 오픈소스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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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결합하여 플랫폼 호환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행‧균형제어‧관절 모듈화 등 휴머노이드 핵심 

요소 기술을 검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접

목한 AI 워커를 통해 부품 공급 기업을 넘어 전신형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LG전자, OpenAI, NASA 등과 협력하여 자

율주행 및 연구용 HW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

며, LG전자와는 가정용‧서비스 로봇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등 B2B 협력과 완제품 진출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40]. 전신형 로봇바

디 기업의 대표모델의 사양은 표 5와 같다. 

4. 로봇AI 전문기업 

로봇AI 전문기업은 마음AI, 솔트룩스, 리얼월드, 

뉴빌리티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로

봇의 ‘두뇌’ 기능에 특화되어 있으며, 자체 개발한 

언어‧비전 AI 모델, 자율주행 솔루션 등을 로봇 

HW 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정 도메

인에 최적화된 AI 엔진을 제공함으로써 로봇 생태

계의 지능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로봇산업 내

에서 차별적인 위치를 형성한다.

특히 AI 솔루션 전문기업들이 로봇 제조사에 대

화형‧감성 AI 기술을 공급하며 로봇 분야로 사업

을 확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기업 간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전개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로

봇 HW 자체보다는 SW‧AI 두뇌 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물리적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나, 아직

은 제한적 성과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4.1 마음AI

마음AI는 HRI에 특화된 AI 전문기업으로, 멀

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MAAL: 언어, SUDA: 음성, 

WoRV: V-LAM 등)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형 AI를 

보유하고 있다. 

마음 FM을 자율‧사회적 보행 로봇 장착용으로 

개발 중이며, 로봇 HW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

한 산업 분야에 적용을 시도한다. 뉴로메카, 퀄컴 등

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HW 시연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 보급 확대

를 모색 중이다. 

4.2 솔트룩스  

솔트룩스는 언어 AI 기반 디지털전환 전문기업으

로, 자체 개발한 대화형 AI Suite와 AI 에이전트 구버

(Goover)를 보유하고 있다. 

로봇 AI 특화기업은 아니나 LLM, NLP 기반 기술

을 바탕으로 로봇 분야에 AI를 접목하고 있으며, 자

회사 다이퀘스트 인수를 통해 B2B 솔루션 공급 역

량을 강화하고 있다. 로봇 제조사와의 직접 협력을 

통해 로봇 대화‧감성 인지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

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AI 기술력 기반 로봇 분야 

확장을 전략적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4.3 리얼월드

리얼월드는 로봇 특화 RFM 개발을 지향하는 기

업으로, 인간 손동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 및 

3D 비전 시뮬레이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표 5  국내 주요 휴머노이드 로봇 HW 사양 비교

구분 대표모델 사양 포지셔닝

레인보우 RB-Y1
키/체중 미공개 

24DOF
실용형·양산형 

설계

에이로봇 ALICE 4
160cm/45kg, 

41DOF 정밀 전신 제어와 
상호작용 지향

로브로스 IGRIS-C
154cm/56kg, 

31DOF 

로보티즈
AI워커

(베이직) 
162cm/90kg, 

29DOF
연구·교육 

표준화

출처  본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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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이며, 

LG‧SK 등 대기업과의 공동연구와 위로보틱스, 레

인보우로보틱스, 원익로보틱스 등 HW 로봇 기업

과 협력하고 있다. 제조업 특화 RFM 연구개발에 강

점을 두고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 기반을 마

련하고 있다. 

4.4 뉴빌리티 

뉴빌리티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위한 AI 기반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으로, 배달로봇 누비(Neubie)

와 RaaS 플랫폼 누비고(Neubigo)를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한다. 

카메라 기반 V-SLAM 기술을 바탕으로 비용 효

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KT, 요기요, GS 등 다양한 

서비스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특히 이동로봇 분야

에서 국내 최초 상용화 사례를 확보하며, 자율주행 

로봇의 서비스 실증과 시장 확장 가능성을 입증하

고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 AI로봇 생태계의 현황을 분석하

여 구조적 특징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AI로봇 생태계가 ▲AI 플랫

폼주도형, ▲수직통합형, ▲로봇바디 전문기업, ▲

로봇AI 전문기업의 네 가지 유형의 참여자로 구성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유형은 독립적으로 

경쟁하기보다, 대기업의 자본‧플랫폼과 전문기

업‧스타트업의 특화 기술이 M&A, 지분 투자, 기

술 협력 등을 통해 상호보완적 협력구조를 형성하

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AI로봇 산업의 높은 기술 복

잡성과 R&D 비용 부담을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보다 상호협력을 통해 극복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국내 AI로봇 생태계의 총체적 

경쟁력이 개별 기업의 기술력을 기본으로 하되, 참

여자 간의 연결 효율성과 전략적 분업이 핵심요인

으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는 

개방형 협력 구조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

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 주도하에 스타트업‧

대학‧연구소 등 다양한 산‧학‧연 주체가 참여하

는 개방형 협력 플랫폼을 통해, 대기업 수직통합 모

델의 속도를 살리면서도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로

봇 보급률,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수직통

합 역량을 갖추고 있어, AI 기술이 물리적 세계와 결

합하는 피지컬 AI 구현에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5G 통신망과 ICT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로봇 학습에 필수적인 산업 현장 데이터 확보

와 실증이 용이하다. 그러나 AI 학습‧운영의 근간

이 되는 AI 모델 및 ROS 등 로봇 SW의 높은 해외 의

존도, 기업의 독자 RFM 및 국가 차원 RFM 역량 부

족과 같은 구조적 약점도 분명하다.  

이는 로봇 AI 모델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RFM과 같은 핵심기술의 내

재화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모든 플레이어의 전략

이 결국 범용 AI 모델 확보로 수렴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RFM-for-Robotics 프로그램과 같은 전

략적 R&D 투자를 통해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로봇을 학습‧검증할 데이터셋‧시

뮬레이터‧테스트베드 등 공용 인프라가 부족하다. 

중소기업은 비용과 접근성의 한계로 자체 학습과 실

증에 제약이 있으며, 핵심 자원이 부족한 민간의 단

독 추진만으로는 기술공백 해소에 한계가 있다. 따

라서 민간이 단독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로봇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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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데이터셋, 시뮬레이션-현실 전이 테스트베드, 표

준화된 로봇OS‧API 등을 정부 주도로 제공하고, 

민간이 이를 활용해 기술을 고도화하는 공공-민간 

연계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AI로봇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

국의 강점인 HW 제조 기반과 독특한 협력생태계

를 발판 삼아 AI‧SW라는 핵심 약점을 극복해야 한

다. 정부가 판을 설계하고 공용 인프라를 제공하며, 

민간이 그 위에서 경쟁과 협력을 전개하는 공진화 

구조 속에서 플랫폼‧지능‧바디를 잇는 완결형 AI

로봇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RFM(Robot Foundation Model)  언어, 시각, 행동 등 이종 데
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작업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화된 지능을 구
현한 대규모 AI 모델

ROS(Robot Operating System)  HW 제어, 센서 데이터 처리 
등 로봇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핵심기능과 도구를 제공하는 오픈
소스 미들웨어 플랫폼

Brainless Robot  로봇 본체에는 최소한의 센서와 구동기만 탑
재하고, 복잡한 AI 연산과 판단은 클라우드나 서버에서 처리하여 
무선 통신으로 명령받는 로봇 아키텍처

SDK(Software Development Kit)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
어 플랫폼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도구·
라이브러리·문서의 집합

SaaS(Software as a Service)  공급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소프
트웨어를 구독 형태로 제공하고 직접 운영·관리하는 서비스 모델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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